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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중심교육 2.

지난 호에 이어 계속해서 학습자중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강생들의 사전 기초 지식 학습 준비 의 수준을 어떻게( )
가늠하십니까 예를 들어 만약 열전달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신다면 학생들이? ,
열전달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열역학 법칙과 유체역학 미적분 수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시는가요?

가장 흔한 답 세 가지를 적어봅니다.

학생들이 기초 지식을 필수 과목에서 다 이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1)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학생들이 미리 배웠어도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한다(2) .

척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3) .

세 번째 답은 주로 강의 경험이 풍부하신 중견 원로 교수님께서 하십니다, .
그렇겠지요 같은 과목을 여러 번 가르치다보면 학생들의 준비 수준을 저절로.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신참 교수님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답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미적분을 바로 지난 학기에“ .
배웠다는데 도대체 수학과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미분 하나 제대로 못 한단 말입니까 열전달 수업 시간에 다시 미적분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진도를 반도 못 나가게 되니 말입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학생들이 알아서 복습하겠지요.”

첫 번째 답을 선택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불평입니다 두 번째.
답의 주인공은 뭔가 좀 더 너그럽게 보입니다.

학생들이 학기 내내 배운 내용을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다 잊어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맘에 훨씬 편해요 저는 아예 학기 첫 주에 제 강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미리 복습하지요 다소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어요?”

두 교수님의 생각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두 분 다 학생들의 기초.
지식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교수님들은 결국 학생들의 수준이나 준비된 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편견과 짐작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이미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지식과 연결되거나 의미가 확대될
때 학습효과 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 .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학습자중심교육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
삼풍 빌딩이 기억납니다 어설픈 층짜리 빌딩 위에 층을 더 올렸더니 모두. 4 1



와르르 무너져 버린 사건 허약한 지식 기반 위에 더 많은 내용을 쌓아…
올리는 거나 모든 대학들이 년 학부 위에 대학원을 올리는 거나 다 마찬가지4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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